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역할 : 중국집 여주인

설정 : 중국집 홀에 서너 테이블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고, 카운터 뒤에 선호가 쭈그려 앉아 숨어있다. 그런 선호를 째려보는 여주인

여주인
(손님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다) 고맙습니다. 9천원입니다. 네, 담에 또 오세요, 

안녕히가세요.

(선호에게 다가가며) 저기요, 이보세요

선호
네?

여주인
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거예요?

선호
죄송합니다. 

여주인
아저씨! 양심이 있어야 될꺼 아녜요, 양심이!

선호
조금만 더 있으면 안되겠습니까?
여주인
조금만 조금만한게 벌써 몇 시간짼줄 알아요? 세 시간째예요, 세 시간!

선호
한번만 봐주십시오, 정말 곧 가겠습니다

여주인
저도 장사해야죠,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, 

이제 좀 가주세요, 신경 쓰여서 더는 못봐드리겠어요

선호
…
여주인
(카운터 테이블에서 몽타주를 가져오며) 이사람 나타나면 저희가, 반드시!!! 꼭!!!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연락 드릴 테니까, 집에 가 계세요, 네?

선호
   …죄송합니다…(슬그머니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간다)

여주인
   아저씨!

선호
   네?

여주인
   (몽타주 전단지 뭉치를 가리키며) 이거 다 놓고 가심 어떻해요? 

선호
   아, 네 (주섬주섬 전단지 뭉치를 챙겨 나간다)

여주인
   (선호의 뒷통수에 대고) 담부턴 오지 마세요, 아셨죠?

(직원들 보고) 야, 성철아

성철
   네

여주인 
담에 저 인간 또 오면 들여보내지마, 알았어?

성철
   네, 사장님

여주인
병신, 딴데서 사기당하고는 왜 여기 와서 헛지랄이야? 헛지랄은! 

장사도 안되고 짜증나 죽겠는데 별게 다 신경 건드리고 있어, 증말!

